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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임금노동자 정체성 연구*1)

2)
김승연**

프랑스에서 사회결사체 영역에 대거 고용되어 있는 임금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은 불

확실한데, 개인으로서의 참여와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이 혼동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은 프랑스 실업자운동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집단과 개인의 차원이 조우하

는 문화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고, 네 개의 실업자조직을 더글라스의 문화이론으로 비교 

분석했다. 더글라스의 집단과 격자의 개념을 실업자조직의 활동과 이념에 대입하여 위

계적, 평등적, 개인주의적, 운명론의 네 가지 문화적 유형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위

계적 유형과 평등적 유형의 실업자조직은 집단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강한 집단의 성향

을 보이며 여기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

면 개인주의적 유형과 운명론적 유형의 조직은 약한 집단성을 갖기 때문에 이념의 격

자가 강한지 약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자의 지위가 미약한 편이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조직들이 저항적 집단동원을 지향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임금노동자의 지

위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주제어: 사회결사체, 실업자운동, 임금노동자, 정체성, 집단과 격자, 프랑스

 *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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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현대 프랑스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주도한 여러 기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물질적 기반을 이루는 사회결사체의 활성화를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집회 결사의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

하는 것이 바로 결사체(association)이며, 이것의 활성화가 사회 활동 영

역의 공식화와 역동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백삼

십 만여 개의 결사체가 존재하며, 여기서 천 팔 백 만여 명의 임금노

동자와 천 삼 백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Bazin et als. 

2018). 사회결사체는 애초에 자선 사업이나 저항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2차대전 이후 점점 이런 특성을 벗어나 대중화하였다(Ion 

2005:150-151). 결사체가 늘어나면서 조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

하기 위해 결사체법(일명 1901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가 그 민주적 의

사결정, 투명한 회계 및 행정 절차를 강제하기 시작했다1). 따라서 오

늘날 프랑스의 결사체들은 국가에 의해 그 ‘사회적 유용성(utilité 

sociale)’을 인정받는 동시에 일정한 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사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

화지도, 특수교육, 사회적 경제 자문, 가정생활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

서 고용이 이루어졌다(Tchernonog 2012:13). 더구나, 2000년대 들어서 

실업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결사체 영역에서 다수의 고용이 이루어졌

는데, 일명 ‘공공지원 일자리(emploi aidé)’라는 임시직이 그것이다2). 이

1) 결사체법에 따르면 하나의 결사체는 그 활동이 사회에 유익하고 일정한 법적 조건을 
통해 구성원의 권리와 공공 활동, 총회, 집행회의, 재정과 회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결사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이를 
위해 매해 내무부에 활동 내역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Lemeunier 1980). 

2) 청년 일자리(Emplois-Jeunes), 공공 지원 일자리(emploi aidé), 장년 일자리(Adultes-relais) 
등의 이름으로 ‘사회적 중개자(médiateur social)’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들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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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공공 분야에서 대거 창출되었고, 심지어 노동조합도 이 고용계약

으로 노동운동가를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즉, 역사적으로 국가나 정부

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으로 발전한 결사체의 영역에 다시 공권력이 침

투한 셈이다. 사회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연구한 알드린(Aldrin 2007)의 

표현에 따르면, 전통적인 운동가의 활동이 행정직으로 전환되기에 이

른 것이다. 

사회정치결사체에서 이런 임금노동의 성장은 몇 가지 긴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통적인 자원봉사(volontariat)와 임금

노동(salariat) 사이의 긴장이다(Gateau 2007). 결사체의 자유와 이타적 

신뢰, 자발적 의지보다는 책임, 전문화, 보상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Demoustier 2002:109), 임금노동이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자원봉사의 

비전문적 노동과 대조를 이루고 이 둘의 위치와 인사를 둘러싸고 문

제가 불거졌다(Duriez 2003). 이것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미묘한 문제와 직결되면서(Hély 2010: 208-213) 임금노동자는 불안정

한 지위뿐 아니라 모호한 정체성으로 고통 받게 되었다. 이들의 노동

은 전문적이면서도 일종의 ‘봉사(labor donation)’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

고(Preston 1989),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비해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

고 임금도 덜 받는다(Hély 2008). 이는 결사체 부문에서 자원봉사자의 

일과 임금노동자의 일이 섞여 있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Ferrand-Bechamann 2011:26)3). 

따라서 사회적 분야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은 자원봉사자와 운동가

의 정체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년 이후 급증하였다(cf. Barthélémy 2009). 
3) 스포츠 단체의 임금노동자를 연구한 팔코즈와 발터(Falcoz et Walter 2009)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에서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업무가 혼동되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체성이 위태롭거나 모호한 상황에 대해 많이 다
루어졌다. 신희주(2019); 정명호 외 (2015); 정은미(2014); 장희은과 노성철(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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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사체는 실업자조직이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범주화되지 않은 

채 노동 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던 실업자들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결사체 조직을 만들어 독립적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Topalov 1994). 거기에 사회결사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

입되기 시작하면서 실업자조직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

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일자리를 갖지 않은 실업자이기 때문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위치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실업자운동 내에서 임금

노동자의 역할과 위상은 임금노동자(salarié), 실업자(chȏmeur), 운동가

(militant)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업자운동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이 실업자조직

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점을 관찰하고, 사회운동의 조직 문화 속에

서 임금노동자의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조직의 문화

와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메리 더글라스의 ‘문화 

이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더글라스는 집단(group)과 격자(grid) 개념을 

통해 조직의 성격과 그를 수용하는 개인의 다양한 조합을 문화적 선

택으로 보았다. 집단과 격자의 두 개념은 사회운동조직의 집단적 성격

과 그 참여자들의 이념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

를 통해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프랑스의 실업자 결사체는 1990년대 이후 

네 개 주요 단체로 자리 잡고 각각 활동 영역과 성격을 달리 하고 있

는데, 이들 네 개 실업자 결사체에서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나 

이들의 역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

스의 실업자운동조직으로는 노동조합 하나와 세 개의 사회결사체가 

있다. 노동총연맹 실업자위원회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직으로서, 다

른 세 개 실업자 결사체(association)와 확연히 구분되는 위상을 가진다. 

또, 세 개 실업자 결사체 사이에도 격차가 크다. 전국실업자불안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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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운동(MNCP, 이하 엠엔세베)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지향하는 데 

비해, 다른 두 개 결사체인 실업자공동행동(AC, 이하 아세)과 고용정

보연대협회(APEIS, 이하 아베스)는 사회비판적 저항운동을 지향한다.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행해진 참여관찰과 면담에서 도

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의 시기는 90년대

까지 만들어진 크고 작은 실업자조직들이 네 개 단체로 안정화하면서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업자운동을 대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 이 시기에 공공근로가 교육과 사회 영역에서 창출되면서 실업자조

직들에도 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이 고용되면서 실업자운동 내 임금노동

의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조사 초기에는 파리 지역을 중

심으로 집합행동과 전국 지부를 참여 관찰하는 데 집중했고, 후에 마

르세이유, 렁스, 보르도에서 지역 조직을 조사하고 운동가들을 면담했

다5). 참여관찰은 실업자 상담, 시위, 회의, 축제, 행진, 서명운동, 전단 

배포 등 운동가들의 활동 전반에 이르며, 비공식적 면담과 심층면담을 

합쳐 150 여명의 운동가와 만났다. 이 중 30여명의 임금노동자와는 평

균 한 두 시간에 걸친 심층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들 임금노동자는 조

직에 상근하거나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활동을 관찰하면

서 심층적으로 면담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는 넓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된 박사연구(Kim 2010에 근거하고 있지
만 박사 후에 이루어진 후속 관찰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2020년 현재 프랑스의 실
업자운동은 네 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아세의 경우, 보르도처럼 조직이 사라지거나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해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아베스는 조사했던 파리와 생드니, 보르도 지역 조직 등 대다수 지역에 그대로 존재한
다. 렁스의 실업자조직은 여전히 6명의 임금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고용창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동총연맹 실업자위원회 역시 실업자상담과 집합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cf. http://droit.au.travail.chez.com/present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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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와�정체성� �

임금노동자의 지위와 위상은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집단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사회문화적 규정은 전통적으

로 인류학자들의 문화 연구에서 강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성과 

민족성 연구가 있다. 미드(Mead 1928)는 북미 인디언 부족들을 비교하

여 그 인성 유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그로부터 개인의 위치와 

심성이 사회마다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드의 작업은 문

화적 상대주의의 시각을 강조하면서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에 문화적 다양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설명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더글라스(Douglas)는 문화 차이를 비교

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

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개인이 집단에 일방적으로 지배

당한다는 생각에 맞서, 더글라스는 집단적 제도와 개인의 ‘수용’ 사이

의 접합점이 다양한 ‘문화적 합리성’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Douglas 

1978:6, Douglas et Wildavsky 1982:4). 그래서 그는 두 저서 『위기와 

위험』(1980)과 『자연 상징』(1970)에서 집단이 세상을 정의하는 방

식뿐 아니라 이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적인 수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Douglas 1978:6). 더글라스는 집단과 개인의 접합점을 설명하는 데 집

단(group)과 격자(grid)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네 가지 문화적 합리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집단과 격자는 사회적 의례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더글라스가 『자연 상징』에서 이론화한 개념으로,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말하고 격자는 분류 체계가 

공유되는 정도를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을 구

분하고, 강한 격자와 약한 격자라는 분류를 사용했다. 이때 강한 집단



프랑스실업자운동의임금노동자정체성연구 247

이란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데, 소속 개인들의 사회

적 경험이 집단과 그 경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강한 격자는 개인이 

집단의 분류 체계를 강하게 내재화한 경우를 말한다(Douglas et 

Wildavsky 1982). 더글라스는 이 두 개념을 축으로 네 가지 유형의 우

주론을 발전시켰는데 후에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이

른바 ‘문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방원일 2018:48-50). 운명주의, 개인

주의, 위계주의, 평등주의가 그것으로, 이 유형화는 사회 구조와 개인 

인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Calvaz 2006)6). 

더글라스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이 유형화를 문화적 분

석에 사용했다. 더글라스 본인은 종교 의례화의 정도가 사회마다, 종

교 분파마다, 개인마다 다른 점을 설명하고자 했고, 여기에 번스타인

(Bernstein 1961)의 발화 형태 연구를 도입했다7). 더글라스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언어나 의례를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적 통제를 극대화

하는 집단의 성향과 이런 집단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

을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아이는 개인적 압박에 놓여 있어 집단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위치하지만, 커가면서 집단의 분류 체계를 공유한다

는 것이다(Douglas 2014[1970]: 136). 더글라스는 비교적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차이들을 그들의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집단들일 수도 있고 이웃한 부족들이기도 한데, 미세한 문화적 차

이까지 설명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8).

6) 더글라스는 그의 이론을 여러 번에 걸쳐 제시하면서 모호함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도 했지만, ‘문화적 경향’이라는 짧은 글에서 네 가지 문화적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론
적 작업을 마무리했다(Spickard 1989:164).

7) 번스타인은 발화와 사유가 정교한 코드(elaborated code)와 제약적 코드(restricted code)
로 대별되며 이는 다른 방식의 의사 소통과 사회구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8) 몇몇 사회학자들은 더글라스의 집단과 격자의 개념을 오독하고 마녀사냥 같은 지엽
적인 설명을 오해하기도 했다(Spickard 1989: 152). 그럼에도 더글라스의 문화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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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업자 결사체 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위치

와 정체성의 문제를 비교의 방법으로 다루고자 한다. 더글라스의 문화

적 합리성 개념은 집단의 경계와 가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Douglas 

2014: 42),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의 문제를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각 운동조직의 문화적 선택으로 정

체성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운동조직으로서 실업자조직은 

이념(ideology)과 활동(activity)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데, 이념을 격자

의 축으로, 활동을 집단의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운동의 이념은 참여

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강한 이념과 약한 

이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더글라스의 척도로 표현하면 강한 격

자와 약한 격자가 될 것이다. 또, 실업자운동의 목적과 활동이 임금노

동자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의 축으로 분석하여, 운동의 활동이 

집단적일수록 강한 집단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다음에서 실업자운동

의 이념 격자의 축과 집단 활동의 축을 살펴본 후, 이 두 축의 조합으

로 네 가지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비교할 것이다. 

3.�노동과�실업의�이념

사회운동에서 이념은 운동집단과 운동가 사이의 접합이자 교감의 

중요 지점으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Touraine 1966; Caroux et 

Caroux 1979; Fillieule 1993; Oberschall 1993) 운동 참여자들이 같은 가

이용한 후배 동료들의 작업들이 뒤를 이었다. (cf. Handelman 1982; Kelly 1982; Owe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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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유하게 하고 운동의 힘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어츠

(1973)는 ‘상호 작용의 상징체계나 의미의 형태’로서 이념이 개인의 감

정을 사회적 의미로 전환시키고 다시 사회적인 것을 개인에게 전달하

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고, 오제(Augé 1975: 409)는 이념을 문

화나 종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의 연장선에서 

더글라스는 이념이 조직의 차원에서 상징처럼 방향성을 제시하며 개

인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고유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Douglas 

1986). 

실업자운동에서 중요한 이념적 논쟁은 실업과 실업자의 규정을 둘

러싸고 벌어졌는데, 이는 노동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

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노동의 개념이 의무에서 권리가 되고 마침내 

수입권(droit au revenu)이라는 주장과 맞닿게 되는 시기에 실업자운동

이 발생하여 급성장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노동과 실업에 대한 

다양한 사상과 이념은 그것이 소통 언어로서뿐 아니라(Woolard 1998) 

집단 신념(Auge 1974)으로서도 실업자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여러 실

업자조직이 각각의 주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실업자운동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긴 해도 여

전히 노동 이념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실업연

금을 운영했고(Whiteside 1994; Zimmermann 2001), 1930년대 벌어진 

실업자들의 시위의 주체로서 노동총연맹 실업자위원회의 탄생에 시발

점이 되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실업자운동은 노동을 권리로 주장했고 

그것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으로서 노동’이라기보다 ‘인간

의 본질’을 주장하는 것이었다(Méda 1995:100). 이 전통을 이어받은 노

동총연맹 실업자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의 상근자가 실업자운동의 일상

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별노조에서 파견된 조합가입자가 아니

라 노동총연맹에 고용된 형태이다(Cultiaux 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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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원조가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 실업자결사체들이 프랑스 전국에서 만들어졌다. 먼저, 

퇴진한 노동운동가 모리스 파가(Maurice Pagat)가 이끈 실업자의 집

(Maison de chômeurs)이 여론화에 성공하였고, 전국의 실업자의 집에서 

하나 둘씩 임금노동자가 고용되어 운동의 일상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

후 파가의 운동을 계승한 엠엔세베(MNCP)는 노동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신성에 가까운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

해 불안정고용계약을 마다하지 않으며, 실업자운동에 필요한 인력도 

이런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1987년에는 또다른 실업자결사체인 아베

스(APEIS)가 공산당원들의 주도로 파리 근교 서민지구에 자리 잡았다. 

엠엔세베가 노동을 의무이자 도덕으로 주장한다면, 아베스에서 노동

은 권리이다. 노동의 권리는 주거, 전기 등과 함께 아베스가 주장하는 

‘10개 권리’ 중 하나이다. 아베스는 권리 투쟁을 위해 현장에서 실업자

들의 문제 해결에 동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부와 각 지역 지부는 이를 

전담하는 임금노동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임금노동자들은 소수

이며, 운동의 많은 활동이 공산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담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실업자들 스스로 실업의 현실을 고발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생각은 가장 나중에 생긴 실업자결사체인 아세

(AC)의 경우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실업자 행진’이라는 집단동원

을 계기로 전국의 실업자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역 지부들이 

여럿 생기고 여기에 몇몇의 임금노동자가 조직의 일상을 담당하게 되

었지만, 실업자가 다수를 이루고 실업의 문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압

도적이다. 아세 운동 내에서 임금노동자는 소수이며 이들의 노동은 유

용한 활동이라든가 도덕적인 의무라고 여겨지기보다 필요악 정도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실업자운동조직의 이념은 

운동의 중심을 실업에 두는지 노동에 두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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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인데,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이어그램 1 실업자운동의 이념

노동                                  실업

              실업자위원회  엠엔세베 아베스 아세 

다이어그램에서 보듯, 실업자위원회와 엠엔세베는 노동운동의 전통 

안에서 노동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반면, 아베스와 아

세는 실업자의 당사자 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실업의 현실을 가장 우선

적인 운동의 이유로 강조한다. 특히, 아세는 실업을, 실업자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강조하는데, 결국 노동과 실업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두 가지 경향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의 이념 규준을 더글라스의 격자로 설명해 보면, 실업

자위원회와 아세에서 각각 노동과 실업이라는 가치가 구성원들 사이

에서 강하게 공유되어 강한 격자를 보이는 반면 엠엔세베와 아베스에

서는 실업과 노동의 두 현실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약한 격자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상담과�집단동원의�활동

집단의 목적과 활동은 임금노동자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이런 집단성향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강한 집단, 그렇지 않은 경

우를 약한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업자운동이 행하는 주된 활동

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상담(permanence)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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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집단동원(collective mobilization)이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하는 것은 실업자운동이 대중 조직으로서 인정되는 근본적인 활동이

므로 모든 실업자조직이 이를 행한다. 상담은 주로 임금노동자가 책임

지는데,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매일 상

담을 하는 조직도 있다. 한편, 집단동원은 저항운동의 성격을 강조하

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라기보다 조직의 성향에 따라 그 강도와 횟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전단 배포(tractage)9), 토론, 집담회, 시위, 서명

운동, 기자회견, 행진, 점거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들은 공권

력이나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물품을 확

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곤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보조금(subvention)과 임금노동의 혜택을 받는 

엠엔세베의 경우, 상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 임

금노동자들이 채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매일 지부의 문

을 열고 실업자들을 맞이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일상적인 업

무를 담당한다. 이들이 실업자를 응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종

의 ‘직업적이고 사적인 상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업무

는 다른 회원이나 운동가들의 참여와 구분되어 전문화하는 경향을 보

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 북부 옛 탄광도시 렁스(Lens)의 엠엔세베 소속 

실업자결사체의 임금노동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에서 

‘사적 정보를 존중’하며 실업자를 응대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상담은 

조직의 유지를 위한 주요 재원이며 이를 담당하는 임금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엠엔세베에서 실업자 ‘응대’는 중요시되는 반면 군중의 집합행동의 비

중은 크지 않다. 있더라도 아틀리에 같은 소집단 활동을 조직하는 데 

9) 실업자조직들은 종종 실업자들이 자주 가는 지역 고용센터 앞에서 소식지와 전단을 
배포하면서 실업자들과 접촉하고 운동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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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데, 요리, 불어 기초, 정보화 등의 강의를 자원봉사자나 임금

노동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엠엔세베는 시위조차도 다

소 번거로운 행사로 여기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 역시 이런 활동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10).

사회결사체로서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아세 역시 상담을 의무적으

로 행한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들은 지부의 문을 여는 정도의 책임을 

질 뿐, 상담 자체는 회원이나 운동가들과 함께 이끈다. 아세의 모든 주

요 활동은 운동가와 임금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 역시 임금노동자의 업무로 여겨지기보다 모두의 운동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상담은 전문적인 형태를 띠기보다 실업자들이 모여 서로

의 문제를 나누고 토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집합행동에

서는 임금노동자들이 실업자운동의 소식과 집단동원을 회원들에게 알

리고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준비를 담당하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문구

를 고안해서 손푯말을 만들고 돌멩이로 전단을 고정하는 등 단순한 

업무인 경우가 많고 일의 경중이나 상하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은 운동가 모두의 활동으로 여겨지며 임금노동자들 역시 이런 업

무를 독점적으로 하거나 굳이 능력이나 효율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임

금노동자의 일은 노동이라기보다 다른 실업자나 운동가들과 함께 나

누는 실업자운동의 일부로 여겨진다. 

아베스 역시 상담자와 실업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동의 저항을 조직할 것을 강조한다. 임금노동자는 상담

을 책임지고 점거와 같은 기습행동을 조직하지만, 이런 업무는 집단 

활동의 방향성으로부터 결정된다. 임금노동자의 책임성은 노동총연맹

10) 집합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은 주로 토론회를 조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
어, ‘유럽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동 행동의 날, 아세는 다른 비정규직단체와 파
리 교육청을 점거하는 집합행동을 벌였지만, 엠엔세베는 파리의 지부에서 대학 교수
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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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업자위원회에서 보다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조직

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만큼, 임금노동자들의 업무의 성격은 조합의 결정으로 규정된다. 실업

자위원회에서 응대(accueil)와 동반(accompagnement)은 실업자들을 조직

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집단동원하고 조

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첫걸음으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실업자위원

회는 실업자를 동원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임금노동자들이 이를 추진

하고 조직한다. 일명 ‘전임자(permanent)’가 이들인데, 이들의 업무는 

모체인 노동총연맹의 노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11). 

결과적으로 실업자운동 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일상업무인 상담과 사회운동으로서 집단동원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결사체인 엠엔세베와 아세의 임금노동자는 그 

주요 책임 업무인 상설상담을 의무적으로 담당하고, 재정적으로 비교

적 독립적인 아베스와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집단동원을 조

직하는 일에 전념한다12). 임금노동자들의 업무 성격을 ‘상담’과 ‘집단

동원’의 양 축 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이어그램 2 임금노동자의 업무

        상담  집단동원

             엠엔세베    아세 아베스  실업자위원회

엠엔세베와 아세에서 상담은 결사체를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11) 전임자란 주로 중앙 기구에 전속 고용되어 있는 노동운동가를 말하는데, 노동총연맹
의 실업자위원회는 실업자의 산별노조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화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 전임자가 조직을 관리한다. 

12) 실업자위원회의 재정과 물자는 모체인 노동총연맹에 의존하며, 아베스는 그 상당 부
분을 공산당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보조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
다고 볼 수 있다(cf. Kim: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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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이것이 집단동원과 직결되지 않으며, 임금노동자의 업무는 

운동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생계와 직결된 직업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더글라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집단이 개인의 행동에 

비교적 영향을 주지 않는 ‘약한 집단’에 해당한다. 특히, 집합행동보다 

상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엠엔세베의 임금노동자들은 운동집단의 성

향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인다. 

반면, 아베스와 실업자위원회는 집합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임금노

동자의 업무가 집단성을 보이고 집단의 목적과 활동이 개인의 행동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더글라스의 ‘강한 집단’의 성격을 보인다. 

특히, 실업자위원회는 노동총연맹이 임금노동자에게 지도자로서의 위

치와 역할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에는 집단의 성향이 강하

게 반영되어 있다. 

5.�임금노동자의�문화적�정체성

위에서 살펴본 실업자조직의 이념과 활동을 더글라스의 격자와 집

단 개념에 대응시켜 보면, 그 조합에 따라 각 조직의 임금노동자의 위

상과 정체성을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강한 이념 규준을 가진 실업자위

원회와 아세, 약한 집단성과 약한 이념 규준을 가진 엠엔세베, 강한 집

단성을 보이는 실업자위원회와 아베스를 집단과 격자의 축에 위치 지

우면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위치

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성향으로서, 하나의 사회운동 안에서 

각 조직이 표방하는 임금노동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

다. 이에 따르면 엠엔세베를 개인주의, 아세를 운명주의, 아베스를 평



256 시민사회와 NGO 2020제18권 제2호

등주의, 실업자위원회는 위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들 

실업자 조직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이러한 각각의 조직 문

화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다이어그램 3 임금노동의 문화

격자(grid)
실업자위원회 아세

        (운명주의) (위계적)

    엠엔세베 아베스
    (개인주의) (평등주의)

집단(group)

1) ‘개인주의적’ 노동자

앞서 살폈듯이, 엠엔세베는 실업자결사체이면서도 노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념 격자가 약하고 집합행동보다 상담을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특별히 강한 집단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엠

엔세베는 약한 격자와 약한 집단의 조합에 해당하는 ‘개인주의적’ 문

화로 볼 수 있다. 이 문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는 상담을 위해 고용되고 

그로부터 평가되는 전문 직업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부 소도시 렁스의 실업자결사체 다트(Droit Au Travail)

는 엠엔세베 회원으로 활동하지만 사회운동으로서보다 일자리창출 조

직으로 더 알려져 있다. 다트는 실업자의 재고용을 담당하는 협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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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을 만들고 이를 총괄하는 아르덴스(Ardense)라는 기업까지 세웠다. 

이 전체 조직에 고용된 실업자들이 백 여 명에 이르고 이들을 맞이하

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임시 노동직이나 시간제 노동을 알선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 임금노동자들이 십여 명에 이른다. 다트의 임금노동자

들은 여느 노동자들처럼 노동조건과 봉급 문제로 고용주인 다트의 경

영진들과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임금노동자들은 업무가 많아 주말에

도 집에서 일을 한다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다른 임금노동자들

과 자신의 봉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트를 세

운 창설자는 이런 임금노동의 문제를 ‘부작용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처

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본인 스스로 실업을 당

한 후 노동조합운동가이자 녹색당원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업

자결사체를 세우고 거기에 가족과 친구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늘려 나

갔다. 본격적으로 실업자 일자리 알선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역시 

그 자신의 처와 친구 등을 고용하면서 일종의 가족 기업이 보이는 폐

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노동자들은 사적 고용 관계와 불안정한 계약 조

건,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업무로부터 고통을 호소한다. 다트

에는 임시고용직과 기간제노동, 인턴 등의 불안정고용계약으로 고용

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많지 않다. 있다 해도 그마저도 임금이 너무 낮아 갈등의 원인이 된다. 

2005년 다트의 한 젊은 임금노동자 티에리(Thierry)는 실업자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13). 그는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

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여 1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으나 다시 

1년 반 후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진과 대립하게 되었

13) 언급된 면담자들의 이름은 익명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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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과 협박, 노동위원회(Prud’hommes) 제소 등

이 이어졌지만 해결의 기미가 없는 상태여서 티에리는 위로금을 받고 

퇴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엠엔세베가 사회운동의 저항성보다 사회

결사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은 개별적인 

고용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임금노동자들 역시 실업자조직을 사회

운동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직장으로 여긴다. 사회운동 집단으로서

의 규준과 활동이 약한 엠엔세베의 임금노동자들은 사회운동조직에서 

개인주의적인 고용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정체성을 경험한

다고 볼 수 있다.  

2) ‘위계적’운동가

엠엔세베에서 볼 수 있는 개인화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과 대조를 

이루는 임금노동자는 노동총연맹의 실업자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실

업자위원회는 저항적 조직의 성격을 앞세우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와 

실업자 모두 집단동원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공유한다. 임금

노동자들은 이런 집단적 목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고용

된 상태라기보다 노동조합의 운동가로서 행동한다. 이들이 지도자로

서의 강력한 위상을 가지는 것은 실업자위원회의 강한 집단적 활동과 

강한 이념적 규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업자위원회는 실업자 조직들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노동의 이념적 규준이 강하다. 

더구나 노동총연맹은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어서 

내부의 이념 규준이 더욱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강한 집단의 

성격이 실업자위원회의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임금노동자들의 업무

를 규정한다.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명확한 업무의 분담과 책임을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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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른 운동가나 실업자와 구분되는데, 이를 마르세이유

(Marseille)의 실업자위원회의 예를 통해 살펴 보겠다. 마르세이유의 실

업자회원회는 활발한 활동과 큰 조직력으로 유명한데, 12명 정도의 임

금노동자들이 실업자위원회뿐 아니라 실업자위원회가 후원하여 세운 

지역 실업자 결사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다14). 각자는 서로 다른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데, 주거 담당, 외부 소통 담당, 불법체류자 담당, 실

업자위원회 인사 담당 등을 맡는다. 이런 업무들은 조직적이고 위계적

인 구조를 띠는데, 그 가장 중심에 노동총연맹의 ‘정치 전임(permanent 

politique)’으로 고용된 리차드(Richard)가 있다15). 그는 노동운동가의 집

안에서 자라 일찍부터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는데, 대학 시절 학생운

동에 가담한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노동거래소(Bourse du Travail)’의 직업교

육가로 일했다16). 이어 라시오타(La Ciotat)의 실업자운동을 이끌면서 

노동총연맹에 상시 고용된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직업적 노동운동

가인 리차드가 마르세이유의 실업자위원회의 운동과 임금노동자들의 

업무를 지휘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모이는 회의

에서 리차드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른 임금노동자들에게 노동총연맹

의 방향과 입장을 전달하는데, 이때 임금노동자들의 업무 과정이나 방

식에 대해 질타를 하기도 한다. 

위계적인 업무 구조가 임금노동자들에게 개인적 스트레스와 긴장의 

14) 이들 실업자결사체는 형식상 사회결사체(association)로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실업자
위원회의 지역 지부에 해당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결사체의 임금노동자
들은 실업자위원회의 회원이자 노동총연맹의 노조원으로 활동한다. 

15) 정치 전임은 산별노조의 선출직 임원과 달리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임명한 정치적 
지도자를 말한다. 

16) 노동거래소는 노동조합이 이끄는 일자리 알선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조직되었
다. 이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직업훈련이나 노동자 복지를 담당하는 장
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해진 경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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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이를 집단의 

지배로 느껴 대립하지 않는데, 이것은 임금노동자들이 집단의 규준인 

노동의 가치를 주장하는 운동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덕분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인사 업무를 맡은 소피(Sophie)는 봉급, 휴가, 국가보조

금,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실업자위원회의 집안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다른 운동가들과의 관계가 돈

독하지 않아 다소 고립되어 보이지만, 그의 노동이 노동운동과 실업자

운동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자타가 공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법체류

자운동을 이끄는 파티아(Fatiha) 역시 스스로 불법체류자로서 노동총연

맹과 이민운동을 시작하였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네갈에서부터 공산

주의 운동에 가담했다는 그녀는 공산당뿐 아니라 공산주의 계열 인권

운동 민중연대반인종운동(MRAP)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파티아

는 불법체류자운동의 살아있는 전설처럼 여겨져 시위나 집회 같은 이

민자들의 동원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런 문화에서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가 강조

되는 노동운동에 가담한 노동자로서 대부분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서, 회계 담당으로서, 집회 담당으로서 각자 맡은 분야의 일에서 자신

의 역량을 인정받기 때문에, 실업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계적인 업

무 구조는 업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로 수용된다. 결과적으로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강한 집단의 영향력 속에서 집합행동

을 조직하는 업무를 맡지만 그 업무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강력한 이

념적 규준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노동운동가로서 정체성을 확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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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한’지도자

아베스도 저항운동을 지향하는 강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실업자위원

회와 비슷하다. 아베스 역시 공산주의의 전통과 저항정신을 강조하며 

집단동원을 중요한 조직의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업무 역시 이러한 강한 집단의 목표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집단

동원을 조직하는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도

자의 역할을 행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

는 실업자위원회에 비해 실업자의 사회결사체로서 아베스의 임금노동

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격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저항하는 운동의 ‘평등한’ 문화를 

내세운다. 

예를 들어, 보르도의 위성 도시인 베글스(Bègles)는 전통적으로 좌파

가 우세한 지역인데, 일찌감치 아베스의 지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

부의 임금노동자인 에르베(Hervé)는 문을 열고 실업자를 맞이하여 상

담을 하고 아베스 중앙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방문하는 실업자는 거의 

대부분 동네의 퇴직한 건설노동자들이며 이미 노동총연맹이나 공산당

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업자 문제를 의뢰하

기보다 오랫동안 맺고 있는 운동조직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

로 보인다. 간혹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문제를 접수하고 관할 관공

서에 항의 방문을 하는 것 외에 베글스 아베스의 자체 활동은 주로 아

베스 중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에르베의 업무는 중앙의 지시

에 주로 따른다. 에르베 역시 일찍부터 철도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조

기퇴직한 후 아베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

기보다 공산주의자로서 운동가의 삶의 연장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이러한 아베스의 문화에서 임금노동자들은 집단동원의 조직이라는 



262 시민사회와 NGO 2020제18권 제2호

강한 책임과 권한을 맡지만, 그것은 임금노동자의 업무라기보다 운동

가의 공동 행동으로 여겨진다. 임금노동자들이 다른 회원들보다 책임

을 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이루어지며 서로의 

역할 분담 자체가 중요한 차이로 부각되지 않는다.  

4) ‘운명론적’실업자

아세는 아베스보다 더욱 실업자의 사회결사체 성격과 문화를 강조

하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강한 실업자의 격자 속에 있

다. 아세의 임금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부

정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강한 집단의 목표를 

내세우는 아베스와 달리 아세는 약한 집단성을 보이기 때문에 임금노

동자들이 운동가나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즉, 실업의 문제가 지배적인 문화에서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을 운

동가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주는 강력한 집단적 힘이 부재하여 임금노

동자가 실업자의 정체성을 강요받는데, 이를 더글라스의 ‘운명론적’ 유

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심지어 아세의 운동가들은 실업자를 불안정한 

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임금노동자들이 운동의 중요한 

정보와 힘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17). 따라서 임금노

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자로 여기기보다 실업자로 여기며 소극적인 태

도를 보인다. 

파리 지부를 담당하는 쟝-필립(Jean-Philippe)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인데, 봉급을 받지만 그는 특별히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상담에도 늦거나 열쇠를 잊고 와서 상담

17) 1999년 총회에서 운동 내 임금노동자의 위상을 상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운동이 주장하는 안정 고용에 배치되는 불안정고용 계약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출
처: 참여관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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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남는 시간에 실업자운동뿐 아니라 여러 사

회운동의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지만 발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아세에서 그가 담당하

는 업무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진짜 일자리로 여기지 않는다’

고 말한다. 그래서 열쇠, 현수막, 깃발 등을 관리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실업자들과 구별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르세이유에 있는 아

세 실업자조직의 임금노동자인 클로드(Claude) 역시 다른 회원들과 구

별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오후 상담을 열지만 

방문하는 실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혹 들르는 운동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더 많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운동이라고 규

정하는데, 이것 역시 임금노동자가 되기 전의 활동과 마찬가지라고 말

한다. 16세부터 정육공장에서 일했을 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다 아세 덕분에 글과 산수를 배우고 ‘사람들과 만

나’ ‘다른 운동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아세의 임금노동자들은 그들의 업무를 개인적인 노동으

로 여기기보다 참여로 생각한다. 게다가 다른 실업자들이 이들을 감시

하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

지 않으려고’ 한다. 

6.�결�론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사회결사체 부문에서 정부보조금으로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임금

노동자들을 모호한 자격과 업무 환경에 방치하면서 긴장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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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실업자운동의 임금노동자들 역시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노동과 실업이 공존하는 특수한 상태에서 더욱 불안정한 위치

를 경험한다. 더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운동 내부에 

불안정고용계약을 통해 임금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더욱 모순적인 

상황이다. 본 논문은 실업자 운동 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이 전반적

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겪는 상황임에도 운동 조직에 따라 이들의 위

상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더글라스의 문화이론으

로부터 설명하고자 했다. 더글라스는 집단의 영향력이 개인에게 미치

는 정도와 개인이 외부의 규준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각각 집단과 격

자라는 용어로 설명하여 이것이 만들어내는 네 개의 조합을 문화적으

로 유형화하고 개인주의적, 위계적, 평등적, 운명론적이라 명명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실업자 운동을 구성하는 네 개 실업자조직들의 조

직적 활동과 이념적 성향을 집단과 격자로 파악하고, 네 개 실업자조

직의 임금노동자 정체성을 비교했다. 

실업자운동에는 이념적으로 노동의 권리 주장과 실업의 권리 주장

이 팽팽히 공존하는데, 전자의 이념을 강하게 공유하는 조직은 노동총

연맹의 실업자위원회이고, 후자의 이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조직은 아

세라서 이 둘을 강한 격자를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운동 조

직의 목적과 활동은 임금노동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

에 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

의 활동을 더글라스의 표현을 빌려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운동의 목적과 활동이 집단행동을 지향할수록 강한 집단

성이 임금노동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자운동에서 집단동

원을 주된 활동 방식으로 삼는 실업자위원회와 아베스가 강한 집단에 

속한다. 

이들 조직의 이념과 활동을 격자와 집단의 두 축 위에서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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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 실업자조직의 문화 속에서 임금노동자가 갖는 정체성을 분석하

였다. 노동 가치라는 강한 격자와 집단동원의 목적을 통해 강한 집단

성을 보이는 노동총연맹 실업자위원회의 임금노동자들은 ‘위계적’ 관

계 속에서 맡은 업무를 인정받는 운동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실업자의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운동의 이중적 이념 때문에 격

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엠엔세베의 임금노동자들이 주력하는 

상담과 일자리 알선 업무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집단적 성격이 미약해

서 그들 스스로도 ‘개인주의적’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아베스 역

시 실업의 문제와 노동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약한 격자를 가지지

만, 집합행동을 선호하는 강한 집단적 활동 덕분에 임금노동자들은 단

순한 임금노동자의 위치가 아니라 지도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반

면, 실업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강한 격자를 가지고 있는 아세의 임금

노동자들은 실업자의 정체성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태에 

놓여 있다. 

네 개 실업자조직의 임금노동자들이 각 조직 문화 속에서 서로 다

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은 더글라스가 제시하는 문화 유형에 따라 

인접 집단들 사이에 미세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하

게 해주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연구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도출하게 한다. 사회운동의 임금노동자들이 모

호한 정체성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위계적 문화나 평등주의적 문화보

다 개인주의적 문화와 운명론적 문화에서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이

다. 달리 말하면, 저항적 측면을 내세우는 운동 집단의 임금노동자가 

정체성의 모순의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동가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임금노동자는 조직이 위계적인가 평등

적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위상과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집단동원을 조직하는 임금노동자의 업무가 운동조직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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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일치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임

과 권한을 가진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한 참여자나 운동

가, 봉사자 등의 입장은 이와 반대일 수 있다. 즉, 일반 참여자나 회원

은 강한 집단의 목표와 활동에 걸맞는 명확한 역할이나 임무를 찾지 

못할 경우 강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된 느낌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향후 진행될 사회운동의 문화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을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접수,  11월 4일 심사완료,  11월 18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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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wage workers’ identities in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in France

Kim Seung Yeon* 19)

In France, wage workers massively employed in social movements are 

affronted to their ambiguous status and identity, produced from volunteer 

participation and salary labor confused. This article tends to understand 

wage workers’ identities in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as cultural 

choices defined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and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unemployed organizations with Douglas' 

cultural theory. We applied Douglas' two notions of group and grid to the 

movement's activity and ideology, in order to induce four cultural types: 

positional, enclave, individualist, and isolate. From it, we observe that 

‘positional’ and ‘enclave’ culture show a strong group character within its 

collective mobilization, and their employed persons maintain a stable 

identity. On the contrary, ‘individualist’ and ‘isolate’ culture consider 

‘permanence’ as main activity, and the employed seems have weak status, 

independently of their strong or weak ideological grid. This means that the 

ambiguous status and identity of employed persons become weaker in social 

organizations that neglect resistant collectiv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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